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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ookmark: _GoBack]불황이라는데…”부동산 투자 권유 늘리겠다”
컨슈머인사이트, 1~7월 ‘선호 자산관리 방안’ 변화 분석

- 예금/적금, 5개월 새 11%가 부정적으로 이동
- 부동산 선호 크게 늘고 주식/펀드는 하락
- 가상화폐는 관심 커졌지만 ‘만류’가 대세 
- 금리인하 - 증시불안 ‘유동자금’ 향배 관심
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늘고 예금/적금, 주식/펀드는 만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. 말 많은 가상화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. 불황기에 △부동산 △주식/펀드 △가상화폐는 위험하고 △예금/적금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상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주목된다.
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지난 7개월 간 3만명(매주 1000명, 매달 4000~5000명)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'체감경제심리 조사'를 해 왔다. 주변 친지가 △예금/적금, △부동산, △주식/펀드, △가상화폐를 자산관리 방법으로 선택하려 한다면 권유할 지 만류할 지를 물었다.
그 결과 △예금/적금은 권유한다는 의견이 50%를 넘으며 유일하게 권유지수 100을 넘었다(7개월 평균 127.5). 반면 △부동산 △주식/펀드는 만류가 더 많았고(각각 83.1, 78.0), △가상화폐는 대부분이 만류하고 극소수만 권유한다는 결과(35.0)를 얻었다. 
예금/적금은 확실히 선호하는 반면, 부동산과 주식/펀드는 상당수가 꺼려하고, 가상화폐는 자산관리방법으로 철저히 기피하는 것이다.
같은 기간 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부동산은 권유가 증가하고, 예금/적금과 주식/펀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가상화폐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해 두고 볼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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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 자산관리방법 별로 특징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◆ 예금/적금, 11.1%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
권유지수 100을 넘은 유일하고 가장 유력한 자산관리 방법이다. 7개월 평균 권유지수 127.5로 응답자 50% 이상이 권유하고, 10% 내외가 만류(나머지는 중립)했다. 그러나 3월 이후 지수가 130.5에서 124.3으로 6.2포인트(p) 내려 갔으며, 이는 전체 소비자의 11.1%가 예금/적금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. 여성, 20대가 선호하는 방법이다.  
◆ 부동산= 11.2%가 ‘권유’로 이동
부동산은 아직 권유 보다는 만류가 많다. 평균지수는 83.1로 만류(40%내외)가 권유(20%내외)보다 20%p 정도 더 많다. 그러나 3월 이후 지수 80.5에서 87.1로 6.6포인트 상승했으며, 이는 11.2%의 소비자가 권유 쪽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. 운용자산의 규모로 미루어 부동산이 자산관리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. 
◆ 주식/펀드=만류 비율 50% 이상으로 늘어
주식/펀드의 권유지수는 4월 81.4를 정점으로 7월 73.5로 7.9포인트 하락했다. 만류 비율이 4월 40%대 초반에서 7월 50% 이상으로 증가했다. 소비자의 9.4%가 만류 방향으로 이동했으며, 경제적으로 어려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동이 많았다. 조사 시점 이후 증시는 폭락했다. 종합주가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7월 31일 2024.55에서 8월 7일 1909.71 로 1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. 6일 장중에는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. 당분간 자산관리 방안으로 주식/펀드의 매력은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.
◆ 가상화폐=관심 늘었어도 70%가 '만류'
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다. 권유지수는 평균 35.0로, 이는 70% 이상이 만류하고, 5% 이하만 권유함을 뜻한다. 하지만 가상화폐를 권유하겠다는 반응은 3월 1.9%에서 7월 4.3%로 상승했다. 지수로는 8.8포인트(30.5→39.3) 오르고, 권유 방향으로의 이동은 9.0%포인트 이뤄졌지만 아직은 만류가 대세다.
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의 선호 자산관리 방안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부동산, 특히 주택으로 보인다. 분양가 상한제 예고 등 억제정책에도 가격 상승이 예견되는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소식이다. 금리도 지난달에 이어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온다. 금리 인하로 예금/적금이 일시적으로 주식/펀드와 가상화폐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지만 며칠 사이 시가총액 수십 조원이 증발하는 폭락 장세에서 기대하기 어렵다. 예금/적금에서 돈이 빠지고 주식/펀드 매도가 이어진다면, 유동자금은 그대로 부동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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